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우안순1, 백진아2*
1한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2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Biculture Acceptance 
An-Soon Woo1, Jina Paik2*

1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2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
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MCAPS) 6차년도 자료 중 다문화청소년 1,323명을 분
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해 경로분석 모형을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업중단의도를 감소시키는데 반해,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중
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도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이고 학업중
단의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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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parent-rearing attitude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biculture acceptance between 
two variables. For the purpose, 1,323 subjects selected from the sixth year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MCAPS) were analyzed. The data was verified by using technical statistics, correlation,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e acceptance 
decreased the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 whil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creased it. Second, biculture acceptanc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intention of school dropout. Third, attitude the effect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was partly mediated by biculture acceptance. On the 
basis of above findings, the practical engagements to enhance biculture acceptance and prevent the 
intention of school dropout of multicultural adolescent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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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령기를 맞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122,212명으로 2017년 대비 
11.7% 증가하였고, 다문화 학생 비중은 2.2%로 처음으
로 2%에 진입했다[1].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수
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층이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
는 이른바 ‘니트(NEET)’ 상태에 처하고 있는 자녀는 5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2].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
과 학업중단은 특정 시기의 단순한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발달과정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대안이 시급한 문
제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비단 당사자
의 문제만이 아니며 그를 둘러싼 가족과 또래,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3-5]. 미래의 
노동력 감소와 생산력 손실,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불안
정한 고용[6,7] 및 인종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
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실제 학업을 중단하기 전 미리 
학교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 한다. 

학업중단의도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어떤 이유
에서든 스스로 학교를 중단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
를 의미한다[3,8].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원인으로
는 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사회의 편견과 차
별, 소외감, 대인관계 실패와 학습실패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 학대 등의 양육태도가 보
고되고 있다[9,10]. 이와 함께 개인요인으로 유학, 출국, 
질병 등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 한 원인으로 밝혀
지기도 하였다[11].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란 
주로 부모나 중요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
는 일정한 행동경향성을 의미한다[12]. 가정은 부모와 자
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이자 자녀가 처음 접하는 교
육의 장소로서 자녀의 전 생애기간 동안 가장 지속적이
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
에서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한다면 청소년은 자

아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받고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발달
을 보여 학업중단의도가 낮아져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도 낮추고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반면에 부모가 자신
의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자녀를 방치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무관심한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면 청
소년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행동에 대해 
규제받는 것을 싫어하며 빨리 독립해서 사회로 나가고 
싶은 감정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분석한 Woo의 연구
[13]에 따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
에 부적인 영향을, 부정적 양육태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에 따라 학업중
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양육태도
를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로 분류하여 각각 독립된 
변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들의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중재요인으로 이중문화수용
태도를 들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제결혼에 
따른 이중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양쪽 부모의 다
양한 문화적 습속과 가치관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중문화수용[10] 태도는 청소년의 미래 계획과 정체성 
확립, 학교생활적응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
서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긍정적인 이중문화수
용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긍정적 양육환경이 필요하다. 사
회적 반영이론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가지는 편견적
인 태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치를 반영한다[14]. 부모
의 처벌적이고 방임적이며 지배적인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편견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15], 부모로부
터 지각된 인식과 편견은 자녀의 청소년 이후까지도 영
향이 지속적으로 미치게 된다[16].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질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은 반면,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를 감소시킨다[17].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의 방식 여부에 따라 자녀의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학업중단의도에도 의미있는 차이를 낳을 수 있
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
와 이중문화 적응력을 높여주고,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
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중도에 탈락하
려는 학업중단의도를 낮춘다. 하지만, 부모가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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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면 자녀는 이중문화에 대한 이해 및 언어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된
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집단따돌림과 문화적 차
이로 인한 갈등이나 이중문화수용태도, 언어이해력 부족 
등도 학교생활 부적응을 야기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꼽을 수 있다[18-20]. 하지만 다문화청
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인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부모
의 양육방식과 학업중단의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거나[3.21,22], 탈북학생에 
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고[23] 있는 정도이다. 이런 점
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의 관
계에서 이중문화수용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여 사전개입을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9].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건
강한 성장과 발달,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부모의 양
육태도와 학업중단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과정에
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관련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학
업중단의 예방적 사전개입을 위한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이를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이를 매개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
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파악
하고자 한다. 외생잠재변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변수이며, 내생잠재변수는 이중문화수
용태도 및 학업중단의도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중 2016년 6차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6년 6차년 조사 자료에서
는 다문화 가구 1,322가구 중 청소년 1,335명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했으며, 데이터는 외국인 부모용, 한국인 부
모용, 청소년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부합하
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1,32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종속변수: 학업중단의도
학업중단의도 척도는 Lee et al.[24]가 개발한 문항을 

다문화패널 연구진이 다문화학생들의 생활 및 태도와 관
련된 문항만을 취합해 수정·보완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범주가 같은 교사 및 규율에 대한 갈
등, 무기력감 및 가정 내 갈등,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해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
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학업중단의도
의 Chronbach’s ⍺ 계수는 .729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부모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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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육태도 척도는 Heo[25]이 개발한 척도지표 중
에서 평소 부모님의 양육과 관련된 항목을 Kim et 
al.[26]과 Lee et al.[27]가 수정한 것을 다문화청소년 패
널에서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감독, 
후자는 방임의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 척도
의 설문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1점 ‘전
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긍
정적 양육태도 척도는 3문항, 부정적 양육태도 척도는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hronbach’s ⍺계수는 각
각 .862와 .816으로 높게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 척도는 Nho & Hong[28]가 개발

한 질문문항 중에서 한국문화 및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
화 관련 항목을 수정해 다문화 패널에서 사용한 것을 활
용하였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
며, 이 중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4보다 
낮은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를 제외한 9
문항의 총합으로 잠재변인을 생성하였다. 설문문항은 리
커트 4점 척도이며, 응답범주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의 Chronbach’s ⍺계수는 .750으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

와 관련된 변인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경로분석 등을 설
명하기 위해 SPSS WIN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량을 분석했다. 둘
째, 주요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주요변
수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을 실행하였다. 넷째, 간접(매개)효과 검증 방법은 
Bootstrapping analysis를 적용했다. 

3. 연구결과
3.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분석 대상자인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먼
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651명(49.2%), ‘여학생’ 
672명(50.8%)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가 각각 623명(47.1%), 
657명(52.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651 49.2

female 672 50.8

mother’s 
education

junior high or lower 146 11.0
a high school graduate 623 47.1

college(2-3-year graduation) 336 25.4
university (graduated in four 

years) and above 218 16.5

father’s
education 

junior high or lower 386 30.6
a high school graduate 657 52.0

college(2-3-year graduation) 84 6.7
university(graduated in four years) 

and above 136 10.8

mother‘s 
nation

China 333 25.2
Philippines 343 25.9

Japan 456 34.5
other 191 14.5

expected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252 19.0
university 1,032 78.0

graduate school 39 2.9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1,323)

어머니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이 456명(34.5%)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필리핀’ 343명(25.9%), ‘중국’ 
333명(25.9%)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가 1,032명(78.0%)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고등학교 이하’ 252명(19.0%), ‘대학원’ 39명
(2.9%) 순으로 나타났다.

3.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먼저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
의 평균값이 3.211(표준편차=.545)로 가장 높았으며, 부
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1.748(표준편차=.511)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 역시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아 주요변수는 정규
분포곡선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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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attitudes 

① 3.211 .545 -.066 -.007
② 1.748 .511 .340 -.276

③ 2.896 .395 .014 .894
④ 1.900 .512 .175 -.192 

① positive parenting ② negative parenting 
③ biculture acceptance ④ intention of school dropout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3.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먼저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양육태도(r=-.369, 
p<.01), 학업중단의도(r=-.257, p<.01)와는 부(-)적인 상
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중문화수용태도(r=.279, 
p<.01)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① 1 　 　 　
② -.369** 1 　 　
③ .279** -.233** 1 　
④ -.257** .297** -.211** 1 

 **p<.01, ① positive parenting ② negative parenting 
③ biculture acceptance ④ intention of school dropout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r=.297,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이중문화수용태도
(r=-.233, p<.01)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
중문화수용태도는 학업중단의도(r=-.211, p<.01)와 부
(-)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3.4 연구모델의 분석결과
3.4.1 확인적 요인분석 
먼저, 본 연구의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관측변인과 잠재변인간의 관
계와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잠재변인과 
잠재변인의 수, 그에 따른 관측변인들이 지정된 상태에서 
분석이 행해지는 것이다[29].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 학업중단의도를 포함한 측
정변수들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기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x²=3804.422, 
df=269, p=.000, SRMR=.101, TLI=.677, NFI=.696, 
CFI=.711, RMSEA=.10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
델 적합도가 적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초기 측정모델
의 적합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 집중타당도가 다소 떨어
지는 변수(반올림하여 ß<0.4)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보고 공분산을 통해 모델을 재구성하였다. 수
정 측정모델의 분석결과, x²=768.267, df=160, p=.000, 
SRMR=.062, TLI=.919, NFI=.916, CFI=.932, 
RMSEA=.054 등의 값을 보여주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ex x² df p SRMR TLI NFI CFI RMSEA
initial model 3804

.422 269 .000 .090 .677 .696 .711 .100
modified
model

768.
267 160 .000 .062 .919 .916 .932 .054

Table 4. Goodness-of-Fit Statistics

3.4.2 구조모형
본 연구모델에 대한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한 후,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
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매개변
수로 설정한 구조모형 검증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조
모형은 적합지수 값이 만족스러운 수준을 유지하고 변인 
간 경로계수가 유의수준 5% 미만에서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적합지수 값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회귀계수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5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요 잠
재변인 간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의
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하다(ß=-.189, t=-5.456, p<.001).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언제 귀가
할 것인지 등 자녀의 일정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
리, 감독할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학업중단을 의도하는 확
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볼 수 있다(ß=.373, 
t=9.656, p<.001).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방관
하고,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곁에 없거나, 자녀보다 
본인의 바깥일에만 집중한다고 느낄 때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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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ß S.D C.R. p
positive parenting →
intention of school dropout -.207 -.189 .038 -5.456 ***
negative parenting →
intention school of dropout .374 .373 .039 9.656 ***
positive parenting →
biculture acceptance .189 .184 .039 4.826 ***
negative parenting →biculture 
acceptance -.128 -.136 .038 -3.354 ***
biculture acceptance →intention 
of school dropout -.176 -.165 .036 -4.888 ***

Proposal Model Suitability
χ2=768.267, df=160, p=.000, 

SRMR=.062, TLI=.919, NFI=.916, 
CFI=.932, RMSEA=.054

Table 5. Estimated Model

둘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는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ß=.184, 
t=4.826, p<.001). 즉, 부모가 긍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록 자녀가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ß=-.136, t=-3.354, 
p<.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방치할수록 다문화 청소년
이 양쪽 부모의 문화를 수용하는 열린 태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셋째,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통계
적으로도 유의하다(ß=-.165, t=-4.888, p<.001). 즉, 다
문화 청소년이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사실과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양쪽 부모의 문화를 
모두 수용하고 즐길수록 학교생활 규제 등으로 인해 학
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학업중단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모형 결과와 추정된 주요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는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
적 양육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로 확인되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에는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3 효과분해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선행변인들의 학업중

단의도에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 효과에 대한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
중문화수용태도에 직접효과(ß=.184, p<.001)가 있으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직접효과(ß=-.165, 
p<.001)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직접
효과(ß=-.189, p<.001)가 있고, 간접효과(ß=-.030, 

Fig. 2. Amos Test of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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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및 총효과(ß=-.219, p<.05)를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
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긍
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중문화를 수용하
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① ⟶ ③ .184*** .184***
③ ⟶ ④ -.165*** -.165***
① ⟶③⟶ ④ -.219* -.189*** -.030*
② ⟶ ③ -.136*** -.136***
③ ⟶ ④ -.165*** -.165***
② ⟶③⟶ ④ .395* .373*** .022*

*p<.05, **p<.01, ***p<.001 ① positive parenting ②negative parenting 
③ biculture acceptance ⑤ intention of school dropout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직접효과(ß=-.136, p<.001)가 있으며, 이중
문화수용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직접효과(ß=-.165, 
p<.001)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중단의도에 직접
효과(ß=.373, p<.001)가 있고, 간접효과(ß=.022, p<.05) 
및 총효과(ß=.395, p<.05)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부분매
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낮추고 낮
은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업중단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
는 것으로 설명된다.

4. 결론: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그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파악하여 긍
정요인은 강화하고 부정요인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과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
록 학업중단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대해 분석한 Woo[13]의 연구에서도 부
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본 연구와 동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
년의 학교생활부적응의 관계를 설명한 Cho[30]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하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Nam[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변수들과 대상을 고려한 심
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구·경북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의도
를 분석한 Nam[3]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
업중단의도와의 관계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상이점을 보
였으나, 부모가 부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학업중
단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동일
하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는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여주고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학업
중단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관심과 감독에 기초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
게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를 갖게 하여 이중문화수용태도
를 높여주고, 고양된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 청소년
의 학업중단의도를 낮추는 부분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할수
록 자녀의 이중문화수용 태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힌, 농
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31]와 동일하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다문화 수용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6,32]도 보
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와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중문화수용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들[33,34]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셋째, 부정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
용태도를 낮추고, 이중문화수용에 있어 개방적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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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학업중단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심리/정서와 
사고를 갖게 하여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폭을 좁아지게 
하고, 이중문화수용에 있어 폐쇄적인 태도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의도를 높이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준다. 부모
의 양육행동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6]에서
도 부모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다문화 수용성을 
낮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강점인 이중문화와 이중언어를 
습득한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하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
어 학업중단의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35]와
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낮추
기 위해 프로그램 위주의 미시적 방안보다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에
서 주관하고 있는 일탈 청소년 위주의 정책을 세분화하
여 위기 다문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
련이 시급하다.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영역별로 구체적인 맞춤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
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의 자녀 방임
을 막을 수 있는 전체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기업체와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단계
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
체와 관공서에 근무하는 부모에게 일정 시간의 부모교육
에 참여한 이수증을 제출할 시, 승진이나 고가점수에 반
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부부교육이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기술과 학습계획,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소통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장으로 대학의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성과 
인성 고취를 기본목표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네크워크를 
통한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학교 교육의 역할과 재
정립을 위한 활동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여주기 위해 다문화 가정
의 부모 및 자녀교육은 일방적인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
보다는 상대방의 문화도 함께 배우는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 및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서로 다른 부모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나라를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교환학생으로 참여하여 그 나라

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
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
문화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어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그 외 청소년들은 
타문화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인식을 습득하여 다문화 청
소년을 이해함으로써 학업중단의도를 예방하는 가교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
단에 주목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의미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
단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미래 우리 사회
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
지 국내에서 학업중단 연구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일반 
청소년과 탈북대학생 및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
며, 학업중단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학생 다문화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연구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의 긍정적 요인을 
확장하려고 노력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학
업중단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주로 일반 청소년의 위
험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보호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
화요인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를 낮추거나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지속과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학업중단의도
를 예방하기 위한 긍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긍정요인을 중심으로 학업중단의
도 연구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
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여 각각의 변수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자녀의 학업지속에 있어서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중문화수용태도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학업중
단의도 예방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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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보완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다문화패널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
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다문화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
는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집단별로 분류하여 구체적
인 차별성을 비교분석하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들이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패널의 측정방법은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응답자들이 사
회적 바람직성과 방어적 태도에 의해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안하기 위
해 심층면접이나 관찰법과 같은 형태의 질적 연구를 병
행하여 응답자의 보다 솔직한 입장과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이중문화수
용태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다문화수용척도를 
함께 포함하여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
고 심층적인 설명을 펼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중문화수
용태도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학업중단의도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보다 다양한 삶의 측면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심화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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